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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십자군 전쟁 기간 동안 비잔틴 제국 통치자들의 생각을 연구한 책이다. 

저자는 비잔틴 제국과 서유럽, 십자군 군대, 십자군 파견국가의 상호관계를 이해

하기 위한 핵심요소가 비잔틴 제국의 특성과 비잔틴 제국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

에 있다고 주장한다. 학계에는 비잔틴제국과 서유럽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

이 오랫동안 대립해 왔다. 그 상반된 주장은 한편으로 ‘친서유럽 대 반비잔틴’, 다른 

한편으로는 ‘친비잔틴 대 반서유럽’의 형태로 나타난다. 이러한 대립의 핵심은 종

교 갈등인데, 그 갈등의 기초는 11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신학적이라기보

다는 문화적인 데에 있다. 저자는 십자군전쟁의 역사에서 비잔틴제국이 차지하는 

위상에 대한 후한 평가를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학계의 오랜 대립을 해결하고자 한

다. 저자는 기독교세계의 황제의 관점에서 비잔틴제국의 정책을 조명하고 설명한

다. 그 결과, 저자는 비잔틴제국이 기독교세계의 수장으로서 이상화된 황제 이미지

에 현실정치를 종속시켰다고 주장한다. 비잔틴제국과 서유럽의 차이의 기초를 설

명해 내는 저자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학계에서 높게 평가된다. 

이 책의 가장 핵심은 4차 십자군 원정을 다룬 부분이다. 저자에 의하면 4차 십자

군 원정은 비잔틴제국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정책의 실패였다고 한다. 비잔틴제국

은 방어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외교정책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다. 기본적으로 그 정

책의 목적은 제국의 확장이 아니라 유지였다. 그랬기에 비잔틴제국은 이웃국가의 

영토를 정복하느라 고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, 아부와 위협과 뇌물수수를 

수반한 협상을 통해 이웃국가들이 비잔틴황제의 종주권을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방

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. 4차 십자군 원정은 비잔틴제국의 이러한 외교정책이 실

패한 결과라고 저자는 주장한다.


